30년 계란장수 “가게 접을 판” 김밥집 “버티기 급급”
30年雞蛋販賣店面”將倒閉” 飯捲餐廳”危急”
“죄송합니다만 알(계란을 지칭) 없어요. 돌아가세요.”
“不好意思，沒有雞蛋了，請回吧。”

“여기도 없으면 어떡해요? 우리 식당 이러다 망해요.”
21일 오후 3시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계란 도매업장. 아침부터 50명 넘는 소매업자들이 찾아왔지만 대부분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간 하루 200판을 사 갔다는 유통업자 최창묵(45)씨는 “부서진 거라도 챙겨야겠다”며 구석에 놓인 계란 5판을 집어들었다.2주째 계속된 풍경이다. 하루 평균 1만5000판의 계란이 거래되던 곳이지만 이날 남아 있던 것은 300여 판에 불과했다. 오랜 단골을 위한 이 비상용이 바닥을 드러내면 업장 문을 닫아야 한다. 계란을 팔겠다는 농장이 없어서다. 강종성(57) 사장은 “30년 넘게 일하며 조류 인플루엔자(AI)를 여러 번 겪어봤지만 계란 품귀 현상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뿐 아니라 거래하던 빵집·수퍼마켓 주인까지 모두 망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계란 대란이다. 관련 유통업자와 자영업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서 요식업체 100여 곳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이재권(40)씨는 “계란을 보내 달라”는 전화를 매일 대여섯 통씩 받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일주일에 계란 1000판을 납품했지만 AI 확산 이후 5분의 1로 줄었다. 그는 “식당 주인들이 장사 못 하겠다고 난리다. 큰 일이 터질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這裡也沒有的話，該怎麼辦啊？我們餐廳再這樣下去無法營業啊。」
21日下午3點，位於首爾市衿川區禿山洞的一雞蛋批發賣場。
　　從早上開始就有超過50名業者過來詢問，但大部分都是空著手回去了。在此之前每天都購入200盤的流通業者崔昌墨(音譯:최창묵)先生邊說了「即使是有損壞、不完整的雞蛋也得購入了」邊將放置在角落的5盤雞蛋拿了起來。這樣的情形已經持續兩周了。
原來曾是一天平均可以交易1萬5千盤雞蛋的賣場，現在也不過只剩3百多盤了。為了將這最後的緊急商品要提供給長期配合的顧客，賣場的門也只好關了起來。現在也沒有任何農場有再販賣雞蛋了。姜鐘承(音譯:강종성)社長則說「營業了30年以上，期間禽流感也曾發生過幾次，但是雞蛋如此缺乏的情形還是第一次。不只是我們，甚至是麵包店、超級市場都變的無法營業了。」
這已經是雞蛋危機了！相關的流通業者及自營業者的生存正在遭受打擊。在首爾市恩平區的餐飲業中，供應超過100的地方的李在權(音譯:이재권)先生則說，每天都會接到5、6通「送雞蛋過來」的電話，但也只能不斷的重複「真的沒辦法」這句話了。雖然有一周內將雞蛋1千盤交貨的經驗，但禽流感之後出貨量只剩下5分之1了。他也說了「餐廳也都無法營業了。越來越嚴重了，真得非常擔心啊。」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5412원(특란 한 판 기준, 평균가격)이던 계란값은 이달 들어 14일 6072원(최고가 7180원)→16일 6365원(최고가 7300원)→21일 6866원(최고가 8080원)으로 치솟고 있다. 공급이 끊기다시피 해 이 가격이 무의미하다는 게 현장의 아우성이다.
경기도 하남시의 계란 도매업체 사장 A씨는 “‘도매업자들이 폭리를 취한다’고 비난하지만 공급 물량이 달려 시세는 무너졌고 부르는 게 값이다. 소매로 계란 장사를 하다 망한 사람이 수도권 일대에서만 1000명은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구로구에서 30년간 계란을 팔아 온 원모(53)씨는 쌀이나 김치로 판매 품목을 바꿀 계획을 세웠다. 그는 “사정이 다들 비슷해 어디 하소연도 못 한다”고 말했다.
　　若參考韓國農漁市場流通工會，上個月21日曾是5412韓元(特級雞蛋1盤為基準的平均價格)，雞蛋沒了已後，這個月14日則變成了6072韓元(最高價為7180韓元)，16日則是6365韓元(最高價為7300韓元)，21日則是6866韓元(最高價為8080元)，價位以這個速度不斷的飆高。但由於雞蛋已經斷貨了，這也不過是現場無異議的喊價聲罷了。
京畿道河南市的雞蛋批發商社長A先生則說「雖然有許多人諷刺說"批發商們沉醉在這暴利之中"，但若供給物量不斷向上升高，價格只會下跌罷了。而在首都區經營不下去的雞蛋零售商就已有1千名了」。而實際在首爾市九老區營業了30年的老闆元某先生也計劃將店面轉形成米店或是販售泡菜。而他也說了「大家的情況都差不多，在哪都實在無法抱怨了。」

2차 피해도 커 가고 있다. 김밥집이나 빵집은 말 그대로 ‘버티는’ 상태다. 일주일 전 서울 은평구에서 카스테라 체인점을 연 이모(43)씨는 하루 70판의 계란이 필요하지만 최근엔 절반도 충당하기 어렵다. 온 가족이 계란을 사려고 대형마트를 돌아다닌다. 그는 “월세 계약과 인테리어까지 마쳐 가게를 안 열 수 없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버티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윤석열(40)씨는 “손님들에게 기본 반찬으로 제공하던 계란말이를 당분간 다른 음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次傷害也不斷的在擴大中，飯捲餐廳或是麵包店則是在想辦法"撐下去"的狀態。一周前首爾市恩平區營運連鎖蛋糕店的李某先生也提到，店裡一天需要70盤的雞蛋，但最近連一半都沒有了，而全家人為了買雞蛋跑遍了各個大型賣場。「租金契約及裝潢費用都追在身後，實在無法不開店營業，即使有點吃虧，也得撐下去啊。」他這樣宣洩了現在正面臨的辛苦。

일반 가정에서도 고통을 받고 있다.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권모(35)씨는 “지난 주말에 대형마트에 갔다가 한 판에 7000원이 넘는 계란값을 보고 깜짝 놀랐다. 유아식을 먹는 아이가 유독 계란을 좋아하는데 마트에서 계란을 못 사는 날이 올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주부 박모(34)씨는 “동네 수퍼마켓에서 계란을 구할 수 없어 아이를 업고 대형마트로 갔다. 계란 사러 마트까지 가 보기는 처음이다”고 말했다.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주부 박희옥(52)씨는 “조기 방역에 성공한 옆 나라 일본과 비교된다. 국가 안전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성종 한국계란유통협회장은 “최대 산지인 경기도 포천시만 제대로 막았어도 생업을 포기할 정도가 되진 않았을 텐데 초동 대응 자체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而一般家庭也遇到了一樣的處境，正在休育兒假的公務員權某說到了「上周末去了大型賣場，看到雞蛋一盤要價7000韓元以上，真的嚇到了！正在吃幼兒食品的小孩，唯獨最喜歡雞蛋了，現在卻要擔心哪天無法再於賣場買到雞蛋了。」於首爾市麻浦區居住的主婦朴某則說「在社區的超市裡買不到雞蛋，只好揹著孩子到大型賣場去了。為了買雞蛋而跑到大型賣場的經驗，還是第一次。」
隨著事態持續嚴重，市民也充滿了對政府的不滿及批判。主婦朴熙玉(音譯)則直接說道「和早期防預成功的日本做比較的話，我們沒有控制國家安全的層級。」韓國雞蛋流通協會會長姜成鐘(音譯)則說「就算只有最大的產地，京畿道抱川市預防成功的話，也不會變成現在要放棄生計的情況了，政府也好像沒有任何應急措施的樣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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